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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만 2개…쇼플리PGA새해첫대회우승

7일열린PGA투어센트리토너먼트오브챔피언스최종라운드에서 11언더파를

몰아치며우승한잰더쇼플리가우승컵을들고활짝웃고있다. /연합뉴스

2019년첫미국프로골프(PGA)투어

대회인센트리토너먼트오브챔피언스

(총상금 650만 달러)에서 잰더 쇼플리

(미국)가우승을차지했다.

쇼플리는7일미국하와이주마우이의

카팔루아 리조트 플랜테이션 코스(파

73)에서열린대회마지막날4라운드에

서이글 2개와버디 8개를쓸어담고보

기는 1개로막아11언더파 62타를쳤다.

최종합계 23언더파269타가된쇼플

리는게리우들랜드(미국 22언더파270

타)를 한 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

다.

프랑스계독일인아버지,대만출신으

로일본에서자란어머니를둔쇼플리는

2017년 7월 그린 브라이어 클래식과 9

월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그해

PGA투어신인상을받은선수다.

지난해 10월 월드골프챔피언십

HSBC 챔피언스우승자자격으로이번

대회에출전한그는통산 4승째를거뒀

다.HSBC챔피언스에이어2018-2019

시즌기준으론 2승째다.

2018-2019시즌 8번째 대회인 이 대

회는지난한해우승한선수들만출전하

는 왕중왕전이다.

전년도 챔피언 37명 중 타이거 우즈,

필미컬슨(이상미국), 저스틴로즈(잉

글랜드)를 제외하고 34명이 대결을 펼

쳤다. /연합뉴스

결승진출10번째만에…니시코리모처럼우승

브리즈번인터내셔널테니스

ATP투어브리즈번인터내셔널대회에

서우승한니시코리게이가우승컵을힘

차게들어올리고있다. /연합뉴스

니시코리게이(9위일본)가남자프로

테니스(ATP)투어2019시즌을우승으

로시작했다.

니시코리는지난6일호주브리즈번에

서 열린 ATP 투어 브리즈번 인터내셔

널(총상금52만7천880달러)대회마지

막 날 단식 결승에서 다닐 메드베데프

(16위러시아)를 2-1(6-4 3-6 6-2)로

제압했다.

우승상금 9만990 달러(약 1억원)를

받은니시코리는 2016년2월멤피스오

픈 이후 약 3년 만에 투어 대회 정상에

다시올랐다. 개인통산 12번째투어대

회단식타이틀이다.

특히니시코리는 2016년2월이후투

어대회단식결승에서9전전패를당하

다가모처럼우승컵을품에안았다.

이번대회 2번시드를받은니시코리

는3회전에서 6번시드의그리고르디미

트로프(19위불가리아), 결승에서메드

베데프등 20위이내선수를두차례물

리치고 2019시즌개막전3개대회가운

데하나로열린브리즈번인터내셔널을

제패했다. /연합뉴스

KBO 10일대전서

신인오리엔테이션

KBO가오는 10일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19 KBO신인오리엔테이션을갖는다.

이번 행사는 올 시즌 신인 선수와 육성

선수 130여명을대상으로진행되며, 프로

선수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을 교육하고

각종정보를공유하기위해마련됐다.

정운찬 KBO 총채가인사말을통해선

수들을만나며, KBO가리그와관련한전

반적인소개를이어간다.

선수단소양교육은MBC스포츠플러스

정민철해설위원이맡는다.

현역시절 16시즌을소화하며KBO리그

통산최다이닝 2위(2394.2이닝)와승리

2위(161승)를기록한정해설위원은해박

한 야구 지식과 국내외 야구 경험을 바탕

으로후배선수들에게현실적이고구체적

인조언을할예정이다. 클린베이스볼의

첫걸음으로부정방지및스포츠윤리교육

과반도핑교육도진행된다.

KBO상벌위원인단국대학교전용배교

수가 강단에 서서 부정방지 및 스포츠 윤

리교육을하고, KBO반도핑자문위원인

경희대학교이종하교수가반도핑교육에

나선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코칭스태프보직확정

수석코치대신총괄코치체제운영

스카우트팀박기남도수비코치로

정성훈 곽정철지도자로인생2막

앤서니르루 유쾌한성격으로사랑을받았던외국인

투수앤서니르루<사진>가코치로 호랑이

군단으로복귀한다.

KIA타이거즈가 7일 2019시즌을이끌

어갈코칭스태프보직을확정,발표했다.

강상수코치를영입해마무리캠프를치

렀던 KIA는 이어 류택현, 양일환, 장태

수,정기창,앤서니코치를영입했다.지난

해까지 스카우트팀에서 근무하던 박기남

스카우트도 퓨처스리그에서 본격적인 지

도자생활을시작한다.

또한2018시즌을끝으로선수생활을마

무리한정성훈과곽정철도지도자로인생

제2막을열게됐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KIA에서 선발

과마무리로뛰었던앤서니는코치로다시

익숙한유니폼을입게됐다.

기존에 타이거즈맨으로 활약했던 외국

인선수들을대상으로육성군코치를물색

했던KIA는한미일에서선수생활을하면

서쌓은경험과외향적이고적극적인성격

등에서앤서니에좋은점수를줬다.

새로운얼굴로진용을짠 KIA는올시

즌수석코치대신총괄코치시스템으로 1

군을운영한다.퓨처스리그의경우육성

잔류재활 파트로 나눠 선수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

다.

1군은 김기태 감독을 중심으로 김민호

야수 총괄 코치, 강상수 투수 총괄 코치,

코우조홍세완타격코치,김민우수비코

치,김종국주루코치,이대진서재응투수

코치,김상훈배터리코치로구성된다.

박흥식감독이지휘하는퓨처스팀은김

선진정성훈 타격코치, 류택현곽정철 투

수 코치, 김성규김창희 작전/주루 코치,

박기남 수비 코치, 김지훈 배터리 코치가

선수단을지도한다.

또기존3군과재활군을육성잔류재활

파트로 세분화해, 선수들의 몸 상태와 수

준에맞춰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육성을

할방침이다.

육성군은투수부문과야수부문으로나

눠운영된다. 투수부문은앤서니르루코

치가, 야수부문은정기창코치가맡는다.

잔류군은양일환투수코치와장태수야수

코치가지도하고, 재활군은김정수코치가

담당한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유쾌한투수 앤서니 코치로 KIA복귀

6일(현지시간)시카고에서열린NBA브루클린넷츠와시카고불스의경기에서브루클린의포워드에

드데이비스(17)가호쾌한덩크슛을성공시키고있다. /연합뉴스

이것이덩크슛이다


